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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릭 튜더: 캘커타에 얼음을 선사한 기업가 

 

1806년, 23살인 당신은 뉴잉글랜드에 살며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다. 당신은 10년 간 사업

에 매료되어, 하버드를 다닐 기회조차 걷어찼다. 이제, 당신 스스로 기존의 산업에 뛰어

들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만 한다. 아이디어가 있긴 하다. 메사추세츠의 연못

에서 거대한 얼음을 잘라다가 배에 싣고, 2주가 넘는 항해를 통해 찜통 더위의 카리브해

의 섬들에 얼음을 가져가는 것이다. 당신은 아마 그곳에서 평생 얼음을 본 적도 없을 사

람들에게 얼음을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얼음을 본다면, 수요는 끝도 없이 넘칠 것이

니, 빚을 내서라도 시작해보도록 하자! 당신은 미치지 않은 이상 그럴 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프레데릭 튜더가 1806년에 실제로 했던 일들이다. 그가 당대 가

장 부유한 미국인 중 한 명이 되기 전까지, 모두 그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는 선입견을 보기 좋게 깨부수며, “얼음왕(Ice-King)” 이 되었다. 

 

튜더와 같은 기업가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추진하는 용기를 지녔다. 그

들은 좌절과 실패를 견디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다. 꿈을 꾸고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사

람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토마스 홉스의 표현처럼 “형편없고, 야만적이며, 짧

았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기업가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그랬던 것

처럼 말이다. 

 

프레데릭 튜더의 업적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연못의 얼음 그 



자체는 공짜였다. 단열재로 사용한 톱밥 또한 목재 공장에서는 폐기물이었기 때문에 물

론 공짜였다. 심지어 경쟁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역시 사업은 말처럼 쉬

운 일이 아니었다. 1806년, 그는 마르티니크 섬으로 처음 얼음 수송선을 보냈다. 도중에 

얼음이 녹아 손해만 4,500달러를 봤다. 쿠바로 보낸 세 척의 수송선은 더욱 심각했다. 

1812년까지, 그는 파산과 채무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의 일기장 표지에 쓰여져 있는 말로 대신할까 한다. “첫 번째 공

격을 되갚아 주기 위해 두 번째 공격을 가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 중에 전쟁, 사

랑, 사업에서 영웅이 된 자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충고를 자신에

게 새기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초기의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으로 무장하여 새

로운 각오로 사업에 임했다. 

 

뼈 아픈 시행착오를 겪은 지 10년 후, 그는 쿠바에 정기적으로 얼음을 수송함으로써 수

익을 내기 시작했다. 단열의 개선과 빨라진 항해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1830년대, 

캘커타에 얼음을 팔기 시작하며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생각해 보라. 16,000마일의 항해

는 당시에 못해도 4개월은 걸렸다. 그는 180톤의 얼음을 인도로 가는 첫 수송선에 실었

다. 도중에 80톤이 녹았지만, 나머지만 팔아도 남는 장사였다. 그 후 20년 동안, 그는 지

구 반 바퀴를 돌아 목마른 인도인들에게 얼음물을 수송하며, 돈방석에 앉았다. 그는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어느새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다. 

 

“얼음왕”의 이야기도 완벽하지만은 않다. 그는 얼음 판매 독점을 위해 정부와의 로비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만약 이를 비난하고자 한다면, 독점을 허락한 정부 또한 함께 비

난해야 할 것이다. 그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에 기

여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프레데릭 튜더는 1864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0세기 

초, 제빙기의 발명으로, 대양을 가로질러 얼음을 운송하는 것이 더 이상 돈을 벌어주지 

못하게 되기 전까지, 그가 개척한 얼음 무역은 경쟁 기업들이 가득한 세계적인 사업이 

되었다. 필자는 프레데릭 튜더와 같은 모험적 기업가를 좋아하지만, 1806년 당시였다면 

그런 필자조차도 그에게 투자했을리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가 필자나 다른 사람의 생

각에 굴복하지 않았음에 감사하는 이유이다. 

 

번역: 최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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